
2016년 6월 17일 금요일제20268호��
문 화

여인은언제나예술적영감을주는원천

이었다 여성편력이심했다고알려진피카

소(18811973)는 일생 여인 7명을 만났

다 만나고 헤어짐은 작품에 영향을 끼쳤

고수많은명작이나오게된배경이었다

광주시립미술관에서 11월6일까지 열리

는 하정웅컬렉션 여인의 초상전은 피카

소 마리로랑생 벤샨등국내외작가들에

게영감을준여인을만날수있는전시다

16일찾은전시관입구에들어서자입가

에 미소를 머금은소녀 그림이반긴다 프

랑스마리로랑생(18831956)이 그린 머

리에리본을맨소녀다 새까만눈매를한

소녀는 마치 동양인을 그린 듯 단아한 느

낌을풍겼다 마리 로랑생은남성중심프

랑스미술계에서독특한화풍으로인정을

받은 몇 안되는 여성화가다 파스텔풍 섬

세하고관능적인표현이돋보이는마리그

림을 통해 이번 전시 분위기를 생생히 느

낄수있었다

전시는 이상적 아름다움으로서 여인

예술적 영감으로서 여인 여성의 삶과

애환 등 3개 주제로 공간을 나눠 작가 23

명 72개 작품을 선보인다 약 100평(330

) 공간에조각 회화를아기자기하게배

치하며공간구성에서도여성성이느껴진

다 전시를담당하는김희랑학예사는 이

번 전시는 시대별 나라별로 다른 다양한

여인 초상을 동시에 볼 수 있도록 구성했

다고소개했다

푸른색과흰색으로벽면을꾸민첫번째

섹션 이상적아름다움으로서여인에서는

이상적여인아름다움이무엇인지엿볼수

있다 피카소 마리 로랑생를 비롯해 일본

후지타투구하루야수오구니요시등해외

작가와 재일작가 전화황 광주 강연균 화

백김창희 강철수등작품을전시한다

가장 눈에 띄는 작품은 전시장 한쪽 벽

면을차지하고있는무용가최승희사진 3

점이다 하정웅 명예관장이 2003년 기증

한 사진을 확대 출력했다 1930년대 무용

가로 시작해 광고모델 영화배우 등으로

활동하며 유럽 미국 중남미까지 진출했

던 그녀다 지금봐도 촌스럽지 않은 단발

머리와 화장은 그녀가 왜 일본 대표 미인

으로선발됐는지쉽게이해가된다

새초롬한표정이인상적인 무희 장미

를 든 여인 등 강연균 작품을 지나 일본

기녀가등장하는나카가와이사쿠작품이

보인다 한일 작가들이 바라본 여인 시선

을 비교하는 즐거움이 있다 발걸음을 더

옮기면 프랑스 화풍에 영향을 준 후지타

투구하루 스케치 작품 유긴코와 피카소

가말년에만났던마지막여인을그린 여

인상 작품을만날수있다

두번째 섹션 예술적 영감으로서 여인

에서는고국을그리워하는재일교포오일

작가의마음이전해진다

벽면을 따라 걸린 흰 모자를 쓴 소녀

소녀2 어머니2 등 작품 10여점은 작가

가어릴적에본한국사람들이다 일본히

로시마에서태어난작가는일곱살때할머

니와 귀국해 고향(경남 거창)에서 약 6년

간살았다

추상작가로 알려진 재일교포 문승근

(19471982) 작품도 볼 수 있다 번짐 효

과를 활용해 개성 어린 여인 얼굴을 그렸

다 35살나이에요절하는그는비슷한연

배인 이우환 작가와의 일화로 유명하다

일본화단에서인정받기위해일본이름을

사용하던중정체성에대한고민을이우환

작가에게 털어놓았고 진짜 모습에 충실

하라는말을듣는다 이후당당하게한국

이름을 사용했다 전시 작품은 고민을 떨

쳐낸 문 작가가 마음껏 발산한 예술 열정

이담겨있다

마지막공간은주제 여성의삶과애환

답게 짙은녹색으로 고통 절규등무거운

분위기를 연출했다 출산하는 여성을 그

린미국벤샨 해산하는여자의절규와세

상을 떠난 아내를 소재로 한 송영옥 작품

영면(처) 등이 전시됐다 또 일본인으로

서 제국주의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가진

도미야마 타에코가 518을 주제로 그린

광주의어머니도걸렸다문의 062613

7131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여인
이상적아름다움

예술영감의원천

파블로피카소작 여인상

광주시립미술관 하정웅컬렉션 여인의 초상전

호남예술제입상음악꿈나무들초청공연

박소현 윤혜원 이호준 황동인

올해로 61회를 맞은 호남예술제는

예술 꿈나무들의 등용문으로 명성을

이어왔다

매달 한차례씩 다양한 장르의 음악

가를초청 야외음악회를열어온광장

음악회가 6월에는호남예술제에서수

상한 꼬마 음악가들을 초대해 무대를

꾸몄다 18일 오후 7시30분 광주남구

노대동물빛호수공원

미래를 부르는 노래를 주제로 열

리는 이번 음악회는 음악가의 모습을

자기의 길로 결정해 열심히 준비하는

음악꿈나무들을격려하는무대다

첫곡은청소년들로구성된 듀오스

트링 앙상블의 2개의바이올린을위

한협주곡 등이장식한다

이어 올해 호남예술제에서 비올라

부문 금상을 수상한 윤혜원(광주예고

1년) 양이슈베르트의 바이올린협주

곡 C장조 1악장을 들려주며 독창 부

문(12년) 최고상수상자인이호준(광

주교육대학교 광주부설초등학교 1학

년)군이 꽃밭에서를부른다

역시 독창 부문에서 최고상을 수상

한김지아(송원초 6년)양이 하얀달무

리를 칸타빌레 중창단(김우진정승

민이서영)이 꿈을채워요를부른다

호남예술제 입상자들로 구성된 앙

상블 PreSo Flutes(김혜령고효주

문예주박서영박서윤김여령)이 포

레의 파반느 로시니의 윌리엄텔서

곡등을연주한다

또고등부최고상수상자바리톤황

동인(전남예고 3년)군이 브람스 곡

너를 더 사랑 않으리를 들려주며 금

상을 받은 박소현(목포남악초등학교

6년)은 내마음의수채화를부른다

그밖에 전남예고 교사인 박인승씨

가 뮤지컬 지킬 앤 하이드 중 지금

이순간을선사하며 CNS금관 5중주

단이찬조출연 루이암스트롱의 성

자의 행진 등을 선사한다 임경화씨

가사회를맡았으며피아노반주는이

유정씨다 김미은기자mekim@

마리로랑생작 머리에리본을맨소녀

여자 김광석으로 불리는 싱어송라

이터 박강수가 목포에서 콘서트를 연

다 19일오후 5시극단선창예술인사랑

방

이번콘서트는지난 5월 광주를시작

으로펼치고있는남도소극장투어다

박강수는주로객석과무대거리가 1

m도 되지 않는 공간에서 노래를 부르

며 관람객과 함께 공연을 만들어 가고

있다 이번 공연에서는 7집 수록곡 나

비 춘몽 동네한바퀴 등을 비롯해

다양한음악을들려준다

지난 2001년 부족한 사랑이 실린 1

집 SOON으로데뷔한그녀는시노래

집 시가되고노래가되어를발매했으

며 영화 도가니 주인공인 청각장애인

들 자립기금 마

련 자선 음반 말

하지 않아도 들

리지 않아도를

내놓았다 지난

해 7집정규음반

나비와 동네

한바퀴를 발표

하고 활발한 활

동을펼치고있다 예매인터파크문의

023224241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전남대 호남학연구원(원장 조윤호)

이 17일(오전 10시) 전남대 G&R Hub

에서 신자유주의시대 감성의 영토와

부끄러움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

한다

전체 3부로구성된학술대회 1부에서

는 신자유주의와감성을논의한다 우

카이 사토시(일본 히토츠바시대) 교수

가 21세기역사와경제사이에서를주

제로동아시아에서수치의나눔을내용

으로논의의문을연다 이어정명중(전

남대)교수가 괴물의탄생이라는주제

로 신자유주의 시대에 내몰린 자들의

전위된 공격성을 논의하며 사토 요시

유키(일본 츠쿠바대) 교수가 신자유주

의와 경쟁적 주체의 생산을 탐색한다

부끄러움의성찰성을논구하는 2부

에서는후중셩(중국 안휘대) 교수가중

국 전통사회 및 그 교화의 실천을 치

욕이라는개념으로살핀다

3부에서는 신자유주의와 부끄러움

을 주제로 레이치리(중국 화동사범대)

교수가신자유주의시대새로운매체와

사회문화의 하류화를 짚어본다 문의

0625300492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싱어송라이터박강수목포콘서트

19일극단선창예술인사랑방

전남대호남학연구원 신자유주의와부끄러움 학술대회

광장음악회 내일 남구노대동물빛호수공원

김창희작 여인상

피카소마리로랑생강연균등 23명 작품 72점 전시


